
□ 8.9.(화) 워싱턴 D.C.에서‘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

그룹 회의’가 개최되었다.

   ㅇ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

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(5.21.)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된 이번 

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에서 

정 박(Jung Pak)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, 

북핵 문제 및 사이버ㆍ가상자산 분야 담당 양국 유관부처 관계자

들이 다수 참석하였다.

□ 양국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

해외 IT 노동자 및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

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북한의 

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공조 방안을 협의하였다. 

□ 양국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

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. 

붙임 : 실무그룹 회의 사진.  끝.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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